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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For 2024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50페이지 8번 문장 해설 첫 번째 화살표
(3쇄부터 반영)

내일부터는 이렇게 ~ 맛만 보도록 합시다.
뒤에서는 이렇게 ‘표지’ 없이 제시되는 재진술도 다
뤄 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맛만 보도록 합
시다.

1권 98페이지
(3쇄부터 반영)

DAY 06 DAY 07

1권 116페이지 1문단 두 번째 줄
(4쇄부터 반영)

‘공생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공생 관계’인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는 것을~

1권 132페이지 지문 3문단 넷째 줄
(4쇄부터 반영)

~2차원 영상으로투영하면~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

1권 133페이지 29번 문제 2번 선지
(4쇄부터 반영)

~영상의더 아래쪽에~ ~영상의 더 아래쪽에~

1권 137페이지 마지막 문단
(4쇄부터 반영)

<보기>에서 ‘기록’의 궁극적 목적을 ‘망각의 방
지’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문에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
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1권 140페이지 그림
(3쇄부터 반영)

스퍼터 이온 펌프

1권 161페이지 18번 문제 <보기> 표
(3쇄부터 반영)

표 위쪽 :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2권 91페이지 2문단 세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소비 욕구’는 그대로인데 ‘소비하는 양’만 줄어
든다는~

‘소비 욕구’는 그대로인데 ‘소비하는 양’만 늘어난
다는~

For 2024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독서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39페이지 19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넷째 줄
(3쇄부터 반영)

‘율곡의 수양론’ 카테고리 속~ ‘율곡의 경세론’ 카테고리 속~

1권 40페이지 21번 문제 1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수기치인 저거 아닌데... ‘이’를 어떻게 정화해.

1권 40페이지 21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수기’와 ‘치인’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
는 우리에겐 헛웃음만 나오는 선지네요. 일단 
‘이’는 정화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수기’와 
‘치인’의 정의 자체가 ‘기’를 정화하는 것도 아
니죠. 18%의 선택률을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정의 체크를 소홀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기’와 ‘치인’이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질 변화론=법제 개혁론’이라
는 것을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정화의 대
상이 아니죠? ‘이’는 변화할 수 없는 만물의 법칙이
자 원리임을 확실하게 체크했기 때문에, 가볍게 지
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1권 42페이지
(3쇄부터 반영)

12.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 23.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1권 61페이지 32번 문제 3번 선지
(3쇄부터 반영)

③ 새로운 미兎콘드리아를~ ③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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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65페이지
(3쇄부터 반영)

30. 문맥상 ⓐ~ⓔ와~ 36. 문맥상 ⓐ~ⓔ와~

1권 72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문단
(4쇄부터 반영)

나아가 ‘중국 고전’을 강조하고,~ 나아가 ‘중국 고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1권 76페이지 오른쪽 단
(3쇄부터 반영)

45. <보기>를 참고할 때~ 41. <보기>를 참고할 때~

1권 76페이지 45번 문제 <보기> 정리 2문단 
마지막 줄, 78페이지 1번 선지 해설 2문단 첫 줄
(3쇄부터 반영)

부피밀도=질량 부피×밀도=질량

1권 109페이지~110페이지
(3쇄부터 반영)

11.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12. 윗글로 미루어~

15.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16. 윗글로 미루어~

1권 117페이지~121페이지 문제 번호
(3쇄부터 반영)

6~10 18~22

1권 130페이지~134페이지 문제 번호
(3쇄부터 반영)

14~17 27~30

1권 132페이지 28번 문제 4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 ‘해설’
(4쇄부터 반영)

실전에서의�

판단�과정
카메라의�기울어짐을�보정한�건�㉡인데?

해설

카메라의�기울어짐은�‘외부�변수’입니

다.�이를�보정한�영상은�㉡이죠?�㉢은�

‘원근’을�보정한�영상이었습니다.�㉠~

㉢이�의미하는�바를�정확하게�인식하

는�게�아주�중요했네요.

실전에서의�

판단�과정
㉢은�영상의�점들을�변화시킨�것이지.

해설

㉡이라는� ‘영상’과� ‘실세계�격자판’을�비

교하여�무언가�보정을�한�결과가�㉢인�

것은�맞습니다.�하지만�이는�영상�속�‘점

들의�모양ㆍ격자�간의�상대적인�크기’를�

‘실세계’와�동일하게�유지되도록�보정하

는�것이지,�‘격자판’�자체를�보정하는�것

이�아니었어요.�애초에� ‘격자판’은�실세

계의�바닥을�표현한�것이기�때문에,� ‘격

자판’� 자체를�보정하면� ‘실세계’를�보정

한다는�이상한�말이�되어�버립니다.� ‘영

상’을�보정하는�것이�더�자연스럽겠죠.

한편,�카메라의�기울어짐은�‘외부�변수’입

니다.�이를�보정해서�얻은�영상이�㉡이었

고,�이를�바탕으로�‘시점�변환’을�한�영상

이�㉢이니�㉢이�카메라의�기울어짐에�의

한�왜곡을�바로잡은�것이라는�내용은�틀

린�말은�아니라고�할�수�있겠습니다.

1권 139페이지, 140페이지, 143페이지
(3쇄부터 반영)

1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16. ㉠에 대한 동일론자의~
18. [A]에 드러난 동일론의~

3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33. ㉠에 대한 동일론자의~
35. [A]에 드러난 동일론의~

1권 141페이지 33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표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동일론은 인간도 기계도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같은 종류의 정신을 가진다고 했지.

동일론은 인간도 기계도 육체와 같은 종류의 정신
을 가진다고 했지.

1권 147페이지 3문단 3번~4번 문장 해설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표면에 닿는 정도와 빈도와 높을수록~ 표면에 닿는 정도와 빈도가 높을수록~

1권 153페이지 1문단 5번 문장 해설 셋째~넷째 줄
(4쇄부터 반영)

‘바이러스’는 ‘포자’를 못 만드는데, ‘진균&세균’
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줘야 해요.

삭제

1권 170페이지 12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4쇄부터 반영)

(1문단 네 번째 줄) 25번 문제의 1번 선지를~
(2문단 세 번째 줄) 25번 문제의 1번 선지와~

(1문단 네 번째 줄) 10번 문제의 1번 선지를~
(2문단 세 번째 줄) 10번 문제의 1번 선지와~

1권 182페이지 17번 문제 5번 선지
(3쇄부터 반영)

⑤ 바젤偉원회 회원이~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1권 207페이지 3문단 8~10번 문장 해설 
2문단 마지막 셋째 줄
(3쇄부터 반영)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고장이 나
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현실
세계에서 더 자주 일어나니까요.

현재 지문에 제시된 ‘현실세계’에서는 기차가 제시
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A가 참일 때 B가 참인 것이 
이러한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는 의미인 것입니
다.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1권 211페이지 14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밑줄 부분 추가)
(3쇄부터 반영)

선지의 표현대로라면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
계’가 더 많다는 말이기에, 얼핏 보면 미리 생
각한 내용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이야기한 건 현실세계와의 ‘유
사성’이었지, 각 가능세계의 양이 얼마나 더 ‘많
은지’가 아니었어요.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현
실세계와의 유사성’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선지의 표현대로라면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
가 더 많다는 말이기에, 얼핏 보면 미리 생각한 내
용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
문에서 이야기한 건 실제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었지, 각 가능세계의 양이 얼마나 더 ‘많은지’가 아
니었어요. 반대로 만약 ‘현실세계’에서 기차가 고장
이 났다면, 나는 오히려 “만약 기차를 탔더라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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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선지에 당하지 
않아요!

는 지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
스럽겠죠. 그것이 실제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니
까요!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세계와의 유사성’
이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았어야 합니다. 그래
야 이런 선지에 당하지 않아요!

1권 263페이지, 264페이지, 266페이지
(3쇄부터 반영)

21. 윗글을 읽고 이해한~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2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17. 윗글을 읽고 이해한~
18. [가]에 대한 설명으로~
2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2권 21페이지 9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
서의 판단 과정’ + ‘해설’
(3쇄부터 반영)

실전에서의�

판단�과정
반자유주의�논증의�결론을�왜�받아들여.

해설

입증�여부와�상관없이,�㉠의�입장은�‘반

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것입니다.�다시�말하지만,�이�문제

의�핵심은� ‘입증�여부’가� 아니라�㉠의�

주장을�받아들이는�것이에요!

실전에서의�

판단�과정
입증�안�되면�받아들일�필요�없지.

해설

H의�가설이�실험�결과에�의해�입증이�된

다면�㉠의�입장에서�‘반자유의지�논증’의�

결론을�받아들여야�합니다.�하지만�입증

이� 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반자유의지�

논증’의�결론을�받아들일�필요가�없었죠?�

따라서�입증�여부와�‘상관없이’는�틀린�말

이�되네요.

2권 28페이지 12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
학’의 입장은 베카리아로 인해 탈피하게 된 ‘응
보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사형을~ 

일단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
학은 지문에서 언급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형을~

2권 42페이지 ‘생각 심화’ 1문단 둘째 줄
(2쇄부터 반영)

‘아도르노’의 작품이~ ‘아도르노’의 미학이~

2권 78페이지 10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밑에서 두 번째 줄
(3쇄부터 반영)

~특정 위치’는 ‘비콘’을 의미한다는~ ~특정 위치’는 ‘기준점’을 의미한다는~

2권 86페이지 12번 문제 5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이건 소스 부호화라니까! 이건 채널 부호화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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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2024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본교재)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4페이지 ‘채점 전’ 박스 2번
(3쇄부터 반영)

(추천 : 2017학년도 이전 - 8분 / 2017학년도 
이후 - 12분)

(추천 : 문제 수 × 1.4분)

1권 65페이지 34번 발문, <보기>
(2쇄부터 반영)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
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
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
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
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
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가)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
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
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1권 161페이지 15번 문제 빠른정답
(3쇄부터 반영)

15 ③ 15 ①

2권 50페이지 DAY 26 표시 아래 첫 문단
(3쇄부터 반영)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으니, 
요구하는 대로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For 2024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정오표 (해설지)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3페이지 34번 발문, <보기>
(2쇄부터 반영)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보기> :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
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
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
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
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
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보기> : (가)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
체가 농경 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
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1권 119페이지 34번 문제 1,2,4,5번 선지 
해설 표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가능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1권 123페이지 37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표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통시가 사려졌으니~ ~통시가 사라졌으니~

1권 129페이지 40번 문제 2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주제 의식 강조야 당연히 맞는 말일 텐데, ‘대
조’가 있는지 확인해야겠네요. 일단 [A]에는 딱
히 대조가 보이지도 않으니 답이 될 수는 없겠
어요. [B]에도 좀 애매합니다. ‘시멘트’가 ‘그늘’
과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둘 다 ‘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A]는 ‘~한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라는 유사한 구절
을 병치하고 있는데, [B]에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죠? ‘~지요.’는 유사한 ‘구절’
이 아니라 단순히 어미가 같을 뿐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1권 229페이지 93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화자는 ‘오심암’을 ‘겸손’하고 ‘순결’한 자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보기>
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가의 발상과 통찰을 통
해 ‘자연’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먼지 낀 의복’을 본 다음, 또 자신
의 ‘몸뚱어리’와 ‘마음’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부끄러워까지 하고 있으니 ‘반성적인 태도’
라는 말을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1권 239페이지 15번 문제 빠른정답
(3쇄부터 반영)

15 ③ 15 ①

2권 27페이지 108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FAQ
(2쇄부터 반영)

A. ‘의문형’ 혹은 ‘추측성 표현’이 쓰이지 않는~ A. ‘의문형’ 혹은 ‘추측성 표현’이 쓰이는~

2권 34페이지 오른쪽 단 ‘생각 심화’ 넷째 줄
(3쇄부터 반영)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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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84페이지 139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일규’가 깨끗하게~ ‘기범’이 깨끗하게~

2권 94페이지 144번 문제 5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내적 고요만으로~ 외적 고요만으로~

2권 131페이지 5번 문제 5번 선지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가능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2권 139페이지 10번 문제 4번 선지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가능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2권 143페이지 12번 문제 4번 선지 ‘선지 유형’
(3쇄부터 반영)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2권 143페이지 12번 문제 4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알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하고 있으니 묻는 방식, 공
감 유도 둘 다 허용되지.

2권 143페이지 12번 문제 4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준중’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제대로 해석하
기 힘든 시구입니다. ‘준중’은 ‘술이 든 곳’을 의
미하는데, 술독이 비었으면 자신에게 알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고 해도, ‘상
대의 부탁 수용’을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는 없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승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묻는 방식’과 ‘공감 
유도’를 모두 허용할 수 있겠죠. 현대어처럼 읽고 
근거를 찾으면 됩니다. 고전시가를 너무 두려워하
지 마세요!

2권 178페이지 12번 문제 1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그녀’는 조정의 정보를 담은 공적 정보인 ‘조
보’를 남편의 승진이라는 사익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말을 허용할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
절한 모습들이죠.

<보기>에서 ‘박씨전’은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
했다고 밝혀주기도 했고, 남자들은 짐작하지 못하
는 지략을 펼치는 여성의 모습은 ‘여성 독자의 소
망’을 대변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2권 186페이지 16번 문제 1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2쇄부터 반영)

저 정도면 충분히 신이하지. 진량의 모함으로 처벌하기로 한 거지.

2권 218페이지 왼쪽 단 지문 박스 사이 
2문단 둘째 줄
(2쇄부터 반영)

이곳은 ‘석파’가 ‘석씨’와 함께 대화를~ 이곳은 ‘석파’가 ‘여씨’와 함께 대화를~

2권 279페이지 4번 문제 3번 선지 ‘실전
에서의 판단 과정’
(3쇄부터 반영)

혹부리 영감한테 아무 말도 못했잖아. 캐러멜 먹었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무슨.

2권 279페이지 4번 문제 3번 선지 ‘해설’
(3쇄부터 반영)

아버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의 잘못에는 
불같이 화를 냈으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잘못된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못합니다. 완
전히 반대로 서술된 선지네요. 

아버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의 잘못을 묵인
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를 근거로 하면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네요. 물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혹부리 영감’에게 가서 하소
연을 하는 등 거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